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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여름 실용적이지만 트렌디하게 태양을 피하고 싶다

면 이번 시즌 모자 트렌드인 오버사이즈 햇에서 그 답을 

찾아보자. 어깨를 지나 심지어 등까지 내려오는 와이드

한 챙으로‘쓰는’모자가 아닌‘입는’모자라 불러야 할 

것만 같다. 면적이 넓은 만큼 어두운 계열로 매치하면 음

울한 기운을 뿜을 수 있으니 생기 발랄한 컬러로 선택하

는 것이 좋다.

‘ALLETS’가 이번 시즌 트랜드인‘오버 사이즈 햇’에 

대해 소개했다.

▣ 시크·쿨한 버킷 햇

이번 시즌 버킷 햇 트렌드가 레트로 열풍을 타고 다시 

돌아왔다.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

완전히 눌러써야 한다는 것. 그래야 시크하면서도 쿨하

게 복고 무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. 한 가지 더, 패턴

이 그려진 버킷 햇을 초이스 할 것. 비슷한 패턴의 아우

터와 매치하면 힙지수 상승은 시간문제다. 

▣ 더 크게, 더 스타일리시하게 와이드 햇

이번 시즌 가장 눈길을 끌었던 참신한 모자는 바로 코

끼리 귀처럼 사이드가 축 늘어진 사이드 와이드 햇이다. 

앞쪽 시야는 가리지 않으면서도 옆에서 들어오는 햇빛

을 차단해 줘,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명민하게 햇빛을 피

할 수 있다는 사실. 이 모자의 최대 장점은 독특한 실루

엣 때문에 무심히 툭 쓰기만 해도 새삼 쿨해 보인다는 

것. 단, 사이드로 모자가 길게 내려오기 때문에 상의는 

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아이템을 선택해야 답

답해 보이지 않는다.  

▣ 인생 사진 남기고 싶다면 선바이저

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선바이저를 눈여겨 볼 

것. 트렌디 함을 물론, 휴대하기도 편하면서 룩에 활기

와 개성을 불어넣어 줘 인생 여행 사진을 남기기에 그만

이니까. 이번 시즌 선바이저는 더욱 다양한 모양으로 변

주됐는데, 볼 캡과 선 바이저를 결합한 형태가 눈에 띄

었다. 특히 네트를 활용한 스텔라 매카트니의 선바이저

는 정수리 부분이 시원하면서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

는 똑똑한 아이템.

올 여름 ‘So Hot!’한 ‘오버 사이즈 햇’


